	수 학 보 고 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정보

	성명
	이승준
	학번
	2015313176

	소속단과대학
	경영대학
	소속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파견구분

(해당 칸에 O표)
	교환학생
	0
	파견국가
	미국

	
	해외수학생
	
	
	

	파견대학이름

(영어로기재)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파견기간
	
	
	2019학년도
	
	2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수학 정보 1: 출국 전

	출국일
	2019년 8월 5일
	학기 시작일
	2019년 8월 22일

	비자 종류
	J1
	비자 발급 소요 기간
	2주

	비자 신청 절차
	(대사관 위치, 구비 서류, 주의 사항 등)
대사관 위치: 광화문 미국 대사관

구비 서류: DS2019, 그 외 각종 신청 서류

(학교에서 안내 이메일 오는 것과 블로그 찾아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주의 사항: 전자기기 반입이 핸드폰 포함 1개 밖에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약하셨더라도 오는 순서대로 입장하기 때문에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공권 정보
	(구입시기, 비용, 할인 방법 등)
스카이스캐너 통해서 구입했고, 저는 미국 입국 전 캐나다 여행을 할 계획이였어서 편도로 구매했습니다. 캐나다까지 편도로 1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출국 전 준비 사항
	(짐 잘 싸는 법, 짐 저렴하게 부치는 법 등)
압축팩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겨울옷이 많다면 캐리어에 많은 짐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압축팩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옷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 이불까지 가져갔습니다. 압축팩을 사용하니 캐리어에 다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제일 큰 캐리어 하나, 기내용캐리어 하나 이렇게 들고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쓰고 버릴만한 물건들로 많이 가져가세요. 올때는 어떻게든 짐이 늘기 마련입니다. 

	기숙사 신청
	(기숙사 신청 방법 등)
학교에서 기숙사 신청 메일이 옵니다. 하지만 내가 신청한대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랜덤배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3순위까지 지망한 기숙사까지 다 떨어지고 신청 목록에도 없었던 기숙사에 배정되었습니다. 

	수강 신청
	(수강신청 방법, 수업 관련 정보 얻는 방법 등)
역시 학교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수업목록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굳이 수업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는 않았고 그냥 목록에서 흥미가 가는 수업을 찾아 들었으나, 강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면 ratemyprofessors.com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웹사이트
	(출국 전 준비 과정에 유용한 웹사이트/블로그 등)
자기가 가는 학교, 국가에 맞춰 찾아보시는게 제일입니다. 

	기타 유의 사항
	(출국 전 준비 과정에 유의할 사항: 학점 인정 예정 신청서 등)
사실 느리고 불친절한 파견 학교측의 지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보니 제가 스트레스받았던 업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렇게 급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안받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수학 정보 2: 현지 도착 후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이동 방법
	지역 사회 봉사단체에서 태워줬습니다. 미리 신청 이메일이 옵니다. 저는 전날 비행기 딜레이로 급하게 일정을 바꿨는데도 친절하게 저에게 맞춰 도와주셨습니다.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걸리는 시간
	30분 이하

	수강 과목

	학기
	학수번호
	분반
	과목/프로그램 이름
	평가

(1~10점)

	2019학년도 2학기
	FINA 490
	
	Topic: Financial Innovation
	10

	2019학년도 2학기
	IBUS 310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10

	2019학년도 2학기
	MGSC 394
	
	Data Analytics for Business
	10

	2019학년도 2학기
	MKTG 446
	
	Sales Automation
	7

	2019학년도 2학기
	PEDU 121
	
	Beginning Tennis
	10

	2019학년도 2학기
	PEDU 124
	
	Fencing
	10

	
	
	
	
	

	
	
	
	
	

	
	
	
	
	

	
	
	
	
	

	수업 관련

	수업진행방식
	(수업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 발표, 토론, 정보 전달 등)
제가 들은 수업은 주로 정보 전달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대 수업처럼 꼭 발표나 팀플과제는 하나 이상씩 있었습니다. 

	평가방식
	(어떠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는지: 출석, 과제, 참여도, 시험 등)
출석, 과제, 참여도, 시험 모두 골고루 반영됩니다. 하지만 참여도 같은 경우는 평가항목에 있기는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수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https://www.ratemyprofessors.com/

	기타 유의 사항
	(교수님과의 관계, 학점 취득 노하우 등)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 숙소

	기숙사/숙소 이름
	Mcbyde
	숙소위치(교내/외)
	교내

	비용/1학기
	약 2,800 USD
	평가(좋음/보통/나쁨)
	좋음

	웹사이트
	{기숙사 및 기타 숙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학교홈페이지

	기타 유의 사항
	(기숙사 및 기타 숙소 계약 시 주의할 점 등)
비용을 내야할 때 제때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여가 활동

	(동아리/학생 자치 활동, 여행 정보, 지역사회와의 교류, 교우 관계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만 비교해봐도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금액적 차이가 시설에도 반영이 잘 되어있는데, 체육시설 쪽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밍, 테니스, 라켓볼, 헬스, 수영 등의 여가활동을 캠퍼스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대학 스포츠 리그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으므로 경기를 자주 보러가시면 또 다른 대학생활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식축구장의 분위기는 미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관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매칭해주는 international buddy 시스템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따른 선착순 배정이니까 일찍 신청할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캠핑동아리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규모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매주 교외로 여행을 떠나는데 미국 학생들 및 타 교환학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파견 대학의 지원

	담당자 성명
	Sam Crook
	담당자 Email
	Crooksj2@mailbox.sc.edu

	담당자 직함
	Incoming Exchange Coordinator
	상담실시 여부(예/아니오)
	아니오

	기타 지원 사항
	(교환학생/해외수학생에 대한 파견 대학의 서비스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궁금한 점을 문의하려 이메일보내셔도 절대 답장안옵니다. 답장 받았다는 사람 타 교환학생 포함해서 한명도 못봤습니다. 한국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하면 알아서 연락이 먼저 오는 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정신이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정보 3: 입국 전

	입국일
	2019.12.18
	학기 종료일
	2019.12.16

	항공권 정보
	(구입시기, 비용, 할인 방법 등)
저는 장기간의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항공권을 취소하느라 많은 돈을 썼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일찍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입국 전 준비 사항
	(짐 잘 싸는 법, 짐 저렴하게 부치는 법 등)
출국 시랑 같습니다. 가져간 압축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퇴사
	(기숙사 퇴사 방법 등)
Resident Mentor라고 한국으로 치면 기숙사장이라고 할만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하고 키 반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파견 종료 절차
	(입국 전 파견 대학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 후쯤 성적발송을 위한 확인메일이 옵니다. 그때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확인절차를 위해 미국에서 쓰던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인증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이게 미국 번호로 처음 인증을 해야하는 것이라 입국 후 재설치하려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입국 전 준비 과정에 유용한 웹사이트/블로그 등)
딱히 없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입국 전 준비 과정에 유의할 사항: 성적증명서 수령 방법 등)
한번 이메일이 오는데 양식 맞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만족도

(해당 칸에 O표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0
	
	
	
	

	소감/총평
	(길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미국친구들이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냐고 물어볼 때마다 멀리 뻗은 지평선, 맑은 공기, 매일 아름답게 지는 석양과 같은 너희들에게 일상적인 것들이 가장 그리울 것같다고 했습니다. 1학기 동안 여유로운 공간에서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안사항(개선점)
	

	사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을 넣어주세요.)

* 원본 사진의 크기가 큰 경우(1M이상) 리 사이즈(RESIZE)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